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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매 수 :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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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제주대에 교육용 기자재와 인재 채용 기회 제공키로”

	· 녹색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필요성 공감

· 6일 오후, 제주대에서 ‘산학 협력 MOU’ 체결


(사진설명) ▲ 지난 6일 오후, 대한전선 강희전 사장(사진 오른쪽)과 제주대 허향진 총장이 산학협력 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선(사장 강희전)은 6일 오후 2시, 제주대(총장 허향진)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대와 녹색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 MOU’을 체결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소규모 풍력발전기 기증을 시작으로 스마트 그리드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교류 및 교육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제주대의 현장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현장 실습 교육과 인턴사원 채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연구 및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전선 강희전 사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제주대 허향진 총장과 녹색 에너지 분야 맞춤형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한전선 강희전 사장은 “금번 제주대에 기증한 소규모 풍력 발전기는 산학 협력의 작은 시작을 뿐”이라면서 “에너지 분야 전문 인재 양성에 맞은 관심을 기울여온 대한전선은 앞으로 제주대와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협약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선두주자인 대한전선이 지난 2010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AMI 기반 제주 수요반응 실증사업’ 중 신재생 에너지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래의 에너지 기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양 기관이 상호 인식하면서 마련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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